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 관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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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교육, 놀이),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6차년도에 응답한 만 5세 자

녀를 가진 1,662가구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

적 양육행동은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교

육 목적 미디어의 사용은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은 주의문제와 공격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책읽기나 보드게임 등 대안적인 놀이 활동을 시도할 것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미디어의 내용물 마다 생각할 거리를 미리 준비하여 교

육 목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 놀이를 위한 미디  

어 사용,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I. 서론

최근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는 유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 환경적으로 많은 유아들은 미디어를 사용하여 가정

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거나 놀이를 하고 있기에 다양한 미디어를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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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주 접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는 유아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이기숙·손수연(2012)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아의 미디어 사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디어 사용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

히 높은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의 연구에서

는 서울과 경기도의 만 0세～5세를 대상으로 미디어 노출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한 결

과,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평균 사용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0)가 2세 이상의 영유아의 경우, 하루에 총 미디

어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제안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를 초과하

는 것으로 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보호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사용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장영애·박정희, 2007; Carlson et al., 2010; Gentile, 

Reimer, Nathanson, Walsh & Eisenmann, 2014; Heim, Brandtzaeg, Hertzberg & 

Endstad, 2007; Jago, Wood, Zahra, Thompson & Sebire, 2015; Lee & Chae, 2007). 

예를 들어, 장영애·박정희(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202명을 대상

으로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이 인터

넷 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시 인터넷 사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세～5세 유아 

686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 군에서 온정·격려, 한계설정 양육 행동 수준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위험 사용자 군에서 한계설정 양육 

행동이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소영·문혁준, 

2015). Gentile 외(2014)의 연구에서는 3, 4, 5학년 아동 1,323명을 조사한 결과, 미디어 

사용 시간이나 내용 제한 등의 부모 감독은 총 미디어 사용 시간이나 폭력적 내용의 

미디어 사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행동

과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내용이나 사용 유형 보다는 미디어 사

용 시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고,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 행동과 미디어 

사용 유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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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컴퓨터, 비디오, 전자 게임기 등의 다양한 미디어는 

빠르게 전환하는 화면과 그에 따르는 소리, 그리고 손가락 터치를 통해 쉽게 동작하는 

방식 등 유아들의 흥미를 쉽게 끄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컴퓨터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어디서나 원할 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김영아, 2014).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유아들은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쉽게 빠져 들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서는 미디어 사용이 유아의 인지, 정서 및 행동, 건강 등 발달 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발달 산물 중에서도 유아기는 정서 및 행동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로서 이 시기의 긍정적인 정서 및 행동 발달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와 원만하게 관계를 맺거나 다른 발달 영역들이 

더 활발하게 발달 할 수 있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유아기에 긍정적인 정서 및 행동 발달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유아들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 어려움이 

우울 등의 내적 증상이나 공격성, 주의문제 등의 외적 행동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정, 2015). 이러한 정서 및 행동 문제는 이후 학업 성취나 대인 관계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고 이후 성인기의 사회생

활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시기의 미디어의 사용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미디어 사용 방

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미디어와 정서 및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 TV,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인터넷 등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ay & Jat, 2010). 예를 들어, 백혜원·신

윤미·신경민(2014)의 연구에서는 6～12세 아동 132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과다

하게 사용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다

한 미디어 사용은 우울, 위축, 공격성 등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artin, 2011). 하지만 미국의 Rosen 외(2014)가 4～8세 338명, 9～12세 316명, 13～

18세 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DVD, 컴퓨터,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의 미디

어의 총 사용 시간은 4～8세,  9～12세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13～18세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같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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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별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미디어의 사용 정도나 사용 시간 등 양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미디어의 내용이나 사용 유형 등 질적인 부분을 중심으

로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적인 내용을 보거나 놀이를 목적으로 미디

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서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

육적 내용이나 교육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

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Holtz와 Appel(2011)의 연구에

서는 10～14세 청소년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게임,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사용, 1인칭 슈팅게임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나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 등의 놀이는 위축,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세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Hastings 외(2009)의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게임과 과다한 게임 놀이 시간은 공격성과 

주의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적인 내용의 게임은 오히려 주의문제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Zimmerman과 Christakis(2007)의 연구에서는 0～36

개월 영유아 391명의 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3세 이전에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

인 오락 내용의 TV 시청은 강력하게 4～5세 시기의 주의문제를 증가시켰지만, 만 3세 

이전에 교육적인 내용의 TV시청은 주의문제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4～5세 시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과 상관없이 주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홍콩에서 3～6세 유아 부모 202명을 대상으로 스마

트폰, 태플릿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는 

폭력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숙제의 답을 찾기 또는 숙제를 완료한 유아가 

공격성 등의 행동 문제를 일으킬 경향성이 높았다. 그러나 최종 회귀 분석에서는 반사

회적 행동을 보이는 만화 영화를 보는 경우에만 행동 문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Wu et al., 2014). Ostrov, Gentile와 Crick(2007)의 연구에서는 대략 만 

4세 유아 78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적 내용의 TV시청이 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켰지

만 교육적 내용의 TV시청이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은 성별에 따라 미디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데 여아의 경우에

는 교육적인 내용이 이후에 언어적인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미디어의 내용과 상관없

이 너무 많은 미디어 사용이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Ostrov, Gentile와 Mullins(2013)는 30～58개월 된 유아 78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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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를 반복하는 단기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TV, 비디오, 컴퓨터 등을 사용하

여 교육적인 내용을 본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관계적인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폭력적 내용의 미디어 사용이나 놀이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

우에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반면에 교육적 내용이나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이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의 미디

어 내용이나 사용 유형이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 등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미디어 사용 방안 마련을 위

해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에서는 미디어 사용 유형과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

으며 미디어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실태 조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김민정·최지영, 

2008; 조안나·고영자, 2013). 최근 들어 미디어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함께 살펴보

지 못하였다(방효국·김낙흥, 2013; 이수기·이현경·홍혜경, 2014; 이원석·성영화, 2012; 

임경식·김수향·홍혜경, 2014). 4～6세 유아 8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과 문

제 행동 간의 관계만을 살펴본 이현주·채선미·방경숙·최희승(2015)의 연구가 있을 뿐

이다. 미디어 사용 유형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지혜·정익중(2010)이 빈

곤, 부모지도감독, 인터넷 활용유형(정보추구형, 오락형), 학교 부적응 등의 인과 관계

를 살펴본 연구나 이은정·이정애·이화조·정익중(2012)이 휴대폰 활용 유형(가족관계

형, 친구관계형, 오락형)을 중심으로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가 있

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학교 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지금의 시대는 유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디어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

기 보다는 어떻게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지 정보가 필요하므로 유아들을 대

상으로 미디어의 사용 유형에 따라 정서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미디어의 사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면 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개입 마련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행동, 유아의 미디어 사용 유

형,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의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관계를 인과 모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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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5세 유아를 대상

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 미디어의 사용 유형,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유아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미디어의 사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미디어의 사용 유형이 정서 및 행

동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사용 개입 방안

과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정서 및 행동 문제 간 구조 관계는 어떠한  

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중에서 6차년도 만 5세 유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

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

생한 2,078가구를 1차년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육아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유아

가 만 5세에 해당하는 6차년도에는 총 1,662가구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

의 원년에 해당하는 1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77.3%의 유지율을 보였다. 6차년도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 기간은 2013년 6월～11월이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요인들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주요 변

수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모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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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연구모형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온정적

양육행동

 성별, 월령

  부모학력 

  빈곤여부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온정2

  온정1

  통제1

  통제2

우울불안1

우울불안2

우울불안3

주의문제1

주의문제2

 공격성1

 공격성2

 공격성3

 공격성4

  온정3

  통제3

주의문제3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미디어 사용 유형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유아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  미디어 사용 유형: 교육 목적,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유아의 미디어 사용 유형은 교육 목적을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과 놀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 사용 시간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OO이가 평일 하루에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OO이가 평일 하루에 TV시

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의 2문항을 보

호자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본 연구에서 유아의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은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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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김영아·이진·문수종·김유

진·오경자(2009)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

성은 각각 8문항, 5문항, 19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호자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Likert식 3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각각의 총점

을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에 대한 Cronbach’s α = .716(우울·불안), .624(주

의문제), .867(공격성)이었다.  

다. 부모의 양육 행동: 온정적 양육 행동, 통제적 양육 행동

부모의 양육 행동은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이 개발한 척도를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참고하여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적 양

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적 양육 행

동은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의 6문항, 통제적 양육 행동은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

다”, “가정 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 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이나 통제적 양육 행동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한 

Cronbach’s α = .861(온정적), .798(통제적)이었다.  

라.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여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성별은 남(=0)과 여(=1), 부모 학력은 대졸 이상(=1)과 고졸 이하(=0), 빈곤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과 기타(=0)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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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등을 구하였다. 둘째, 측정 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검토 한 후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시 종단자료의 특성상 결측치를 포함

하므로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는 χ², RMSEA, 

TLI, CFI를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한편, 본 연

구에서는 교육 목적과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관측변수를 사용하였지만 단일

차원 척도이기 때문에 하위 개념이 없는 온정적 양육 행동, 통제적 양육 행동, 우울․

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의 경우, 측정변수의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잠재변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ling)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이중에서 미디어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교육 목적 미디어 평균 사용 시간은 .18시간(SD = .40), 놀이 

목적 미디어 평균 사용 시간은 1.38시간(SD = .85)으로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비해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 통계분석으로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규성 검

토의 기준에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인 경우,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를 

극단적인 분포로 규정한다(Kline, 2010). 이러한 정규성 검토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

의 주요 변수는 정규성 가정이 대부분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왜도 3.11, 첨도 13.69로 기준을 약간 초과하였지만 로그값으로 변환했을 

때 왜도와 첨도가 완화되었고, 결과가 유사했기에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원점수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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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 측정모형 분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χ² = 609. 

932(df = 94, p < .001)로 χ²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χ² 통계량은 표

본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Browne과 Cudeck(1993),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모델 적합도의 기준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TLI 

= .932, CFI = .954, RMSEA = .051로 모든 적합도 수치가 기준에 부합하고, 요인부하

량은 .62～.89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변수들 간 상관계수 또한 -.01〜.79로 변수들 간에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고, 본 측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빈도(백분율)

미디어 

사용 유형

교육 목적  .18 .40 3.11   13.69

놀이 목적 1.38 .85 .68  .73

온정적 

양육 행동

온정 1 3.72 .53    -.14  .04

온정 2 3.36 .58 .13  .07

온정 3 3.88 .51    -.27  .27

통제적

양육 행동

통제 1 3.71 .57    -.25  .24

통제 2 3.40 .53    -.10  .13

통제 3 3.28 .51    -.03  .54

우울·불안

우울·불안1 1.58 1.32 .61 -.11

우울·불안2 .80 .84 1.28 2.63

우울·불안3 .21 .49 2.69 9.21

주의문제

주의문제1 .20 .30 1.55 3.18

주의문제2 .21 .34 1.68 2.87

주의문제3 .29 .48 1.24 .28

공격성

공격성1 1.88 1.69 .60 -.35

공격성2 .92 1.19 1.44 1.92

공격성3 .99 1.30 1.44 1.74

공격성4 1.45 1.29 .93 .77

통제 변수

성별     남아        856(51.5)    여아     806(48.5)

월령 62.68 1.34 .22 -.30

부모 학력   대졸이상     1,336(80.8)  고졸이하   318(19.2)

빈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55(3.3)
   기타    1,6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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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표 2 참조).  

 

〈표 2〉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p < .001

3. 구조 모형 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

인한 후 [그림 1]에서 설정한 부모의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정서 및 행동 문제

의 영향 관계를 토대로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² = 955.103(df = 189, p < .001), TLI = .908,  CFI = .931, RMSEA = .043로 양

호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여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의 추

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참조).  

〈표 3〉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온정적 양육 행동 ⟶ 교육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015 .017 .024  .612

온정적 양육 행동 ⟶ 놀이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179 -.100 .049 -3.625***

통제적 양육 행동 ⟶ 교육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012 .010 .035  .344

통제적 양육 행동 ⟶ 놀이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155 -.060 .073 -.2.115*

변수 b β S.E C.R

온정적 

양육 행동

온정1 1.188 .887 .034 35.352***

온정2 1.211 .830 .035 34.231***

온정3 1.000 .779

통제적 

양육 행동

통제1 1.253 .715 .054 23.154***

통제2 1.430 .882 .063 22.698***

통제3 1.000 .646

우울·불안

우울·불안1 1.628 .709 .072 22.576***

우울·불안2 1.000 .681

우울·불안3  .530 .620 .026 20.466***

주의문제

주의문제1 .609 .630 .031 19.771***

주의문제2 .768 .696 .036 21.066***

주의문제3 1.000 .648

공격성

공격성1 1.349 .765 .045 29.919***

공격성2  .971 .784 .032 30.670***

공격성3 1.118 .823 .035 32.115***

공격성4 1.00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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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경로 b β  S.E C.R.

  교육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우울·불안 -.166 -.072 .067 -2.472*

  교육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주의문제 -.011 -.024 .013 -.830

  교육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공격성 -.212 -.066 .084 -.528*

  놀이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우울·불안  .035  .031 .032 1.082

  놀이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주의문제  .025  .114 .006  3.903***

  놀이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 공격성  .125  .081 .040 3.123**

*** p < .001, ** p < .01, * p < .05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시간

   온정적

  양육행동

   성별, 월령

    부모학력

    빈곤여부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그림 2〕구조 모형 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 계수

*** p < .001, ** p < .01, * p < .05

.017

-.100***

  .010

-.060*

-.072*
 .031

-.024

.114***

.081**

-.066*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은 모두 놀

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이 증가할수록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유아의 우울·불안,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에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주의문제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지만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놀이 목적 미디어 사

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주의문제와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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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5세 유아의 부모의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이 증가할수록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은 교

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체적으로 유아들이 

학습보다는 놀이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디어 

사용 유형의 구분 없이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 군에서 부모의 온정이나 격려 및 통제

적 양육 행동이 높을수록 만 3세～5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감소했다는 박소

영·문혁준(2015)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학년～5학

년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나 내용 제한 등의 부모 감독은 총 미디어 사용 시간이나 폭

력적 내용의 미디어 사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유사

하였다(Gentile et al., 2014). 그러나 장영애·박정희(2007)가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고, 온정·수용적인 양

육 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영국의 5-6세 

유아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TV 시청 시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

만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온정적 양육 행동은 컴퓨터 사용 시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TV 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Jago 외(2015)의 연구결과

와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감독은 노르웨이 10-12세 아동의 놀이 목적을 위

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숙제 등의 유용한 목적을 

위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Heim 외(2007)의 연구결

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장영애·박정희(2007)와 Jago 외(2015)의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TV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사용을 모

두 포함하여 교육 목적이나 놀이 목적으로 구분하고,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Heim 외(2007)의 연구 경우에는 미디어 사용 목적에 관한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컴퓨

터나 인터넷 사용만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양육 행동의 측정도구가 

다르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흥미롭게도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과는 달리 부모의 양육 행동은 놀이 목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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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놀이 목적의 

경우에는 게임 등이 유아들의 흥미를 끌면서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요인들이 있어 유

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반면 교육 목적으로 미디어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적기에 부모의 양육 행동이 크게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보다 놀이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 부모의 관심과 통제가 필요

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적

으로 부모 양육 행동과 미디어의 사용 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에서는 본 연구

와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과 교육 목적 및 놀이 목적 시간 간의 관계

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없기에 기존 선행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외 유사한 연구를 통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우울·불안, 공격성이 감소

하였다. 반면에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주의문제와 공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게임과 과다한 게임 놀이 시간이 6〜10

세 아동의 공격성과 주의문제를 증가시켰지만 교육적인 내용의 게임은 주의문제를 감

소시켰다고 보고한 Hastings, Karas, Winsler외(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또한 Zimmerman과 Christakis(2007)의 연구에서 3세 전에 폭력적이거나 오락 

프로를 시청하는 것은 이후 연속적인 주의문제와 강력하게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교

육 프로그램의 시청은 5세 이후의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4〜5세 

시기의 경우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만 5세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표본수를 

사용한 횡단적 연구이지만 Zimmerman과 Christakis(2007)의 연구는 400명 정도의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인데서 비롯된 차이일 수 있으므로 향후 포본수를 유

사하게 한 후 종단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대상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정보 추구형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학교 적응이나 성

적이 증가하고 오락 추구형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낮아졌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김지혜·정익중, 2011)와 맥락적인 측면에서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나 보호자가 자녀의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유아의 주의력이나 공

격성 등 외현화 문제를 증가 시킬 수 있기에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지

만 반면에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은 우울·불안,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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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부모나 교사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놀이 목적 보다 교육적

인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하지만 홍콩의 3〜6세 유아의 경우, 숙제의 답을 찾기 또는 숙제를 완료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한 유아가 공격성이 높았다는 Wu 외(2014)의 연구결과나 30〜58개월 

된 유아가 교육적인 내용의 미디어를 시청했을 때 공격성이 증가했다는 Ostrov 외 

(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방법이나 표본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일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의 문항이 한 문항만을 사용하여 단순히 교육 목

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만을 묻고 있는 것과 달리 Wu 외(2014)의 연구는 교

육적인 활동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미디어 활동을 묻거나 Ostrov 외(2007)의 연구

는 유아가 좋아하는 TV쇼나 영화를 선정하여 교육적인 측면을 묻고 있기에 문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대한 문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부모나 교사에게 보다 실천적인 함의가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가정에서는 온정적, 통제적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을 줄이고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나 통제적 양육 행동은 모두 유아의 교육 목적 미디어 사

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의 감소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는 유

아의 주의문제나 공격성의 증가와 유의한 연관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가 놀이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게임을 하지 말라는 

조언에서 벗어나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식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나 미디어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등의 통제적 양육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

요가 있다. 특히 부모가 집안일을 하거나 맞벌이로 인해 직장 일을 할 때, 차로 이동할 

때 등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경우에 유아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김영아, 2014)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

한 상황에서 부모가 특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읽기, 실외 활동하기, 가

족과 함께 보드 게임 등 놀이 목적을 위한 대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다(Johnson, 1996). 한편,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교육 내용으로 무조건 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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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교육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를 어

떻게 하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TV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부모는 미리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컨텐츠(contents)마다 생각거리

를 주어 이후에 질문을 하는 식으로 놀이 목적이라도 교육 목적으로 전환하여 미디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미디어를 교육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되 바람직

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교육 목적 미디어의 사용

은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은 주의문제와 공격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수업시간에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식사 후나 낮잠 전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나 부모를 기다리

는 귀가 시간 전에 TV나 컴퓨터 등의 영상을 틀어 놓고 보게 하고 교사들은 청소를 

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사용은 유아의 정서 및 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미디어 사용을 주로 교육 활동 시

간에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미디

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잠 시간 전이나 부모를 기다리는 귀가 전에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한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게 이 시간에 미디어를 

보게 해야 할 경우라면 교사가 미리 보여줄 영상 매체 내용을 살펴보고, 누리과정 중

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뽑아 연관성을 갖고 질문할 내용들을 생각해 둔다면 유

아들도 보다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걸음 나아가 건전한 미디어 

매체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유아교사 양성시 뿐만 아니라 직무나 승급 교육을 통해 

기관장을 포함한 교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정림 외, 

2013). 

본 연구는 교육 목적 및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이 유아의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

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조 모형을 제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데 큰 의

의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행동이 미디어 사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목적이나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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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패널에만 제시되었기에 횡단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횡단 연구 설계는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의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유아

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 인과 관계를 결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동일

한 문항의 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후, 미디어 사용 유형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미

디어 종류에 따라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교육 목적과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 등 사용 유형만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유형을 구분하여 

교육 목적과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이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에 의

한 유아의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이나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보고는 자녀가 미디어 활용 유형에 따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아의 미디어 활용 유형에 따른 사용 시간을 좀 더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

디어 사용 유형 문항을 각각 1문항으로만 측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약

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보완하여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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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Media Usage Type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Preschool Children

Kim Soo Jung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parenting styles, media use 

types(education, entertainment), and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We 

analyzed the data from the 6th year Korean Children Panel Study(KCPS), 

including 1,662 families with 5-year-old childre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warmth and control were associated with the shorter media usage time 

for playing. But parental warmth and control had insignificant impacts on media 

usage time for education. Second, media usage time for education was related to 

a lower likelihood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the other hand, 

media usage time for entertainment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s of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desired teaching 

methods according to preschooler' media usage types for parents and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media use type, media usage for education, 

media usage for entertainment, depression/anxiety, attention 

problems,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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